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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내 입법


국정과제에도 노사 평행선





��������KT 노동조합은 9월 9일(화)부터 12일(금)까지 규약 제 43조에 의거 2025년도 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아래와 같이 수감한다.





- 아   래 –





수감기간 : 2025년 9월 9일(화) ~ 12일(금)





수감내역 : 2025년 상반기 지출증빙 일체





수감장소 : KT노동조합 중앙본부 대회의실





회계감사위원회 : 총 5명


대표위원 : 윤해 (부산지방본부 경남영업지부)


간사위원 : 이재연 (대구지방본부 경북영업지부)


회감위원


송방섭 (서부지방본부 인천남부영업지부)


김경철 (호남지방본부 제주본부지부)


주학렬 (충청지방본부 충청ICT기술지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한다는 국정과제가 발표된 뒤 열린 첫 정년연장TF에서도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그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만큼 재계에 진전된 입장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왔지만 그렇다고 입장차가 좁혀지거나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회의 후 공식적인 TF 회의를 열어 향후 방안을 결정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9월 결론을 낸다면 TF의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8월까지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고, 9월 발표해 11월에 입법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 방식을 법정 정년연장, 재계는 퇴직 뒤 재고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초 합의가 어려운 의제인 만큼 노사 공동 입법안이 아닌 정부·여당 주도로 정년연장 입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 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시행�금년 상반기 지출증빙 일체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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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화)








